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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 동시다  강경  도  책

  철

통 책연 실 연 원

한  동시다  강경  취하고 다. 11월 12  하루 동안 한  핵 검 과 

하여 시료채취  거 한다는 내용 , 는 12월 1  “1차  사 계  통과하는 

통행  한, 차단한다”는 장 , 한 십 사는 남직통  단  하 다.

 찾아보  든  강경 는 마 행  에 비한 미차원과 아울러 남

차원  강경책  동시에 체  취하고 고, 한 , , 십 사 등 여러  다

 내  장  는 특징  지니고 다. 한  들  고지도 에  하게 

본 략  하고 그에 라 사 란하게 진행 는 것  보 다. 라   원장  건강

상 에도 하고  원장  직   장악하고 거나 또는 그  지시   근  

상  주도하는 것  단 다.

그 다  러지원  해 라는 ‘ ’   시 에  한   러한 들  동시다  

취하고 ? 첫째, 그동안 말  하  비난  차원  어  행동  할  다는 것  보

여주 는 도 다.    후 한  한  책 비난,  원장  병

에 한 보도  책  토,  단 살포 단   개 공단 지 시사 등  해 다.

 한  비난 차원  어 행동  통해 신  말  ‘빈말’  아니라는 것  보여주  하고 다.

째, 마  상에 비하  한 다. 마 당 후 한  리근 장  미

에 견하여 11월 6  마  한 도 책 과 동하는 등, 향후 핵   미 계 진  탐

색하 다. 시 행 하에  러지원  해 라는 과실  얻  만큼 퇴장  한 시 행

는  상 상할 것  없다고 한  단한 것 같다. 한  시료채취 거  했지만, 비핵

 거 하  보다는 향후 마 행  상 드  용하  한 것  가능  다. 것

 상 드  하여  극 하는  ‘살라미’  다. 또한 상 에  

고 시킴  양보  얻어내 고 하는 ‘벼랑끝’  도 하다.

째,  ‘통미 남’  체 다. ‘통미 남’  통해 마 행  한  균열  

장하고  한다. 한  러 싼 한미간 견  장하여 한  지  보하고  통해 

한미  공  지하고  한다. 또한 ‘통미 남’  통해 한  내에    책  

 하는 견해  장함    내  압 하고  한다. 한  미

  식량지원,   지원, 마 행 하에  미 계  진   등  감안, 경

 어 움에도 하고 한  지원에 하지 않고 지탱하는 신, 한  책  

해  압  가하  한 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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째, 한 내  주민통합용 다. 한  강경 들   원장  건강 상 과 식량난,  

단 살포 등  안해질  는 한 주민들  통 하고 지도  건재하다는 것  보여주  

한 도  결과   다. 내   원장  여러 가 들에게 고한 통  행

사하고 다는 것  보여  주민들  심리   지하고, 감  하여  

 과  ‘ 심단결’  통해 헤쳐나갈 것  하  한 것 다.

합  보았  , 한  후  강경  취할 가능  다. 단 통행 한 시  12

월 1  해  한  태도  망하겠지만, 것  강경  한 용 거나 남 계 경

색  책 가용   다. 향후 상 에 라 한  단계  남 경 사  폐쇄, 개  

단, 개 공단 폐쇄 등 강경  취할 가능  다.

러한 상 에  우리는 다 과 같  사항에  고 책  마 해야 할 것 다.

첫째, 마 당  과   통해 책에 한 한미공  고  하는 것  하다.

미  행 가 뀔 마다 한미 책 공  루는 것  책  건  새삼 강 할 

필 가 없다.  통  G20  한 미   시 마 당  안보 과 담하

는 것  러한 움직  시 다. 한미 책  해 차원   함께 연 과 

가  심  한 1.5트랙   가동하는 것도 필 하다.  해 우리  가목  략  

해 계   한 탕 에  마   끌어 내야 함  다.

째, 한과 통  지하  한  지 해야 한다. 남  통  지하는 것  

남 계  상 악  지할 뿐만 아니라 미 계에 도 우리  상  고하는  리하다.

아울러 우리  통신 야  재  장비 지원  하  한 사실 담  안한 것

 람직하다. 러한 실 야  담과 함께 장 담 나 리 담, 특사 담 등  안할 

필 가 다.

째, 남  재개  한 여건  할 필 가 다. 한  그 동안 통신 재  장비 공,

개 공단 근  건 , 개 공단 2단계 사업 등  지연 는 것에 해 만  해 다.

라  남  여건  차원에  러한 사안들에 어  향   취하는 것  람직하다.

가 지난 13  통신 재 지원 사   것  그런 미에   한 다. 것   

 책  원  훼 하지 않  실리   어나가는 실용주  해 라

고 할  다. 비  러한 가 당장 효과가 없 라도 향후 남 계 재개에 비하는 우리 

 지  보여 다는 미가 다.


